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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시 금고 선정, 제1금고 신한은행, 제2금고 농협은행

 - 10일,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선정, 오는 2026년까지 시 금고 운영 -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10일 ‘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’

를 개최해 차기 시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는 신한은

행, 제2금고는 NH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현재 인천시의 제1금고인 신한은행과, 제2금고인 농협은행의 시 금고 

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, 시는 지난 7월 시 금고 

선정계획을 공고했다.

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제1금고에는 KB국민은

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이, 제2금고에는 KB국민은행, NH농협은행, 

KEB하나은행 등이 참가했다고 시는 밝혔다.

시 금고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례에 따라 금고지정 신청 금융

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▲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

재무구조의 안정성 ▲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▲주민 이용 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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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 ▲금고업무 관리능력 ▲지역사회 지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▲기타

사항 등 6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

를 통해 이뤄졌다. 

시는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

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하여 2내지 3배수의 추천을 받아 12명의 

금고지정심의위원을 위촉했으며,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

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주요 전산분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

는 등 면밀한 평가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. 

시는 8월 중에 금고지정 사항을 인천광역시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

공고하고, 금융기관별로 통지한 후 9월 중 시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

획이다.

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23년부터 2026까지 시 금고업무를 수행

하게 된다.

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맡게 될 제1금고는 시의 일반

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, 기금 등 총 12조 3,908억 원을 취급하게 되

며, NH농협은행이 맡게 될 제2금고는 2조63억 원 규모의 기타특별회

계를 운영하게 될 예정이다.

 


